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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1년 2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(044-201-2331), 사무관 이상훈(2338) / 제공일: 2월 17일(총 4매)

계란 공급량이 다소 부족하지만 수급에 큰 문제는 

없고, 할당관세 적용 등 이후 가격 상승세는 완화 

(아시아투데이 2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언론 보도내용

< 아시아투데이 > 계란값 한판 8,000원…커지는 소비자 원성

① 세종청사 인근 대형마트는 신선특란 가격이 7,990원으로, aT

조사에 비해 200원 넘게 비싼 가격임

② 주부는 마트가 계란 1판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고,

지난주 이맘때 비해 비싼 것은 둘째치고 계란이 하나도 없다고 함

③ 산란계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을 낳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어

계란 가격 상승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 낮음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☞ 기사 내용과 관련, 최근의 계란 수급 및 가격상황 등에 대해

설명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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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형마트 계란가격이 7,990원으로 200원 비싼 가격이라는 것에 대하여

□ 계란(특란 30개) 소비자가격은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이 늘어난

1월부터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할당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

안정 대책을 시행한 1월 28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.

* 계란 소비자가격(30개, aT) : ('20.10.) 5,721원 → ('20.11.) 5,559 → ('20.12.) 5,628 →

('21.1.상) 6,000 → ('21.1.중) 6,456 → ('21.1.29) 7,350 → ('21.2.5.) 7,454 → ('21.2.16.) 7,744

○ 다만,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는 10개 브랜드 포장란* 가격(서울

A마트 가격)은 AI 발생 이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현재까지도

유지하고 있습니다.

* 안심란(10개) : ('20.11.1.) 5,340원 → ('21.1.1.) 5,340원 → ('21.2.16.) 5,520원

* 동물복지란(10개) : ('20.11.1.) 6,260원 → ('21.1.1.) 6,260원 → ('21.2.16.) 6,490원

* 유정란(10개) : ('20.11.1.) 5,350원 → ('21.1.1.) 6,220원 → ('21.2.16.) 5,850원

※ 브랜드포장란: 일반계란과는다른생산과정으로인해높은가격으로판매되는상품

○ 일반 가정, 외식업체나 반찬가게 등 중소상공인, 가공업체가

주로 구입하는 30개 단위 판란은 '21.2.16일 현재 평년 동기 대비

45.9% 상승한 7,744원 수준이며, 수입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한

1.28일 이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.

- 전통시장의 경우 1월 29일 특란 30개당 소비자가격이 7,365원

에서 2월 16일 7,725원으로 상승한 반면, 대형마트의 경우

1월 29일 7,340원에서 2월 15일 7,821원까지 상승하였다가

2월 16일 7,744원까지 낮아졌으며 ,

- 농축산물 할인(쿠폰)을 적용받으면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판매

하는 가격 보다 20%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
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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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계란 소비자가격 조사 결과 >

구 분 할인 '20.2.
평균

'21.1.
평균

1.28.
(목)

2.15
(월)

2.16
(화)

계 란
소비자
가 격

일반가 無 5,184 6,480 7,253 7,821 7,744

쿠폰적용가 有 - - - 7,233 6,984

대
형
마
트

A마트
전 5,480 6,115 7,990 7,990 7,990

후 - - - 6,400 6,400

B마트
전 4,983 7,752 5,100 7,913 7,180

후 - - - 6,861 5,745

C마트
전 4,990 5,980 7,680 - 7,480

후 - - - - 5,980

D마트
전 5,980 6,480 6,480 - 7,980

후 - - - - 6,384
전통시장
(15개소) - 4,772 5,321 7,251 7,715 7,725

* 단위 : 특란, 원/30개 기준

② 마트에 계란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

□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용 계란 수요와 제과․제빵 수요를 줄어든

단체급식․외식 수요감소분이 보충하고,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

하던 식품가공회사들이 수입 계란가공품 등으로 사용 대체하고

있어 가정용으로 추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○ 대형마트 관계자 인터뷰 결과, 설 명절 이후 농가에 보관되어

있던 계란 공급이 증가하고,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

실제 계란이 없어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조사

되었습니다.

③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을 낳기까지 6개월이 걸려 계란가격

상승세 해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하여

□ 산란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는 13.5만마리 살처분에도

13.9만마리가 수입되어 평년 수준으로 사육마릿수(60.4만마리)가

유지되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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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란종계 농장들은 지난 1월에도 전년 수준 이상인 426만마리의

산란용 병아리를 산란계 농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

* 산란용 병아리 공급량 : ('20년 월평균) 361만마리 → ('21.1월) 426

□ 농식품부는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

단체 등과 협의하여 산란계 병아리 등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

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